
15일
코스피지수 4797.55

+74.45
▲ 코스닥지수 951.16

+8.98
▲ 유가(WTI, 달러) 61.88

+0.95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497.65 1446.15 1EUR 1746.03 1677.91

100 944.20 911.74 1CNY 221.73 200.63

2026년 1월 16일 금요일6 경 제

제주 지역 구직 단념 청년의 자립

을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 운영된

다.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직 활동을

포기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

년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돕기 위

해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을

오는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5

일 밝혔다.

지원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▷

단기(5주) ▷중기(15주) ▷장기

(25주)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.

선발된 청년들에겐 과정별로 최대

250만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되며

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이나 창업에

성공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준다.

모집 대상은 신청일 이전 6개월

간 취 창업,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

구직 단념 청년을 우선으로 한다.

자립 준비 청년, 북한 이탈 청년,

청소년 복지시설 입 퇴소 청년 등

도 지원받을 수 있다. 제주는 지역

별 특화 기준을 적용해 고용노동부

공고(만 18~34세)보다 늘어난 39세

청년까지 참여 가능하다.

신청은 오는 9월까지 상시 이뤄

진다. 고용24 또는 사회적협동조합

제주내일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

인 접수하면 된다. 진선희기자

제주축산농협은 제주시 조천읍 소

재 장암영농조합법인(대표 박형식)

이 제주공판장에 출하한 61개월령

한우 암소의 등심 단면적이 145㎠

를 기록하며 기존 역대 최고 기록

(140㎠)을 경신했다고 15일 밝혔다.

이번 개체는 단면적 기록뿐만

아니라 육질과 육량 지표에서도

최상위 성적을 함께 거뒀다. 판정

결과 도체중 512㎏, 근내지방도

(마블링) 9등급(최상위), 등지방

두께 9㎜를 기록하며 육량등급 A

를 획득했다. >>사진

제주축협은 이번 성과가 박형식

대표의 철저한 사양관리와 축협의

긴밀한 협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

가했다. 박 대표는 농협의 경제사

업을 이용하며 전 구간 농협 사료

를 급여하는 등 표준화된 관리 프

로그램을 준수해 왔으며, 여기에

농협의 전문 컨설팅을 바탕으로 한

과학적 사육 방식이 역할을 한 것

으로 분석했다.

제주축협 천창수 조합장은 이번

사례를 제주 한우 개량의 선도 모

델로 삼아 고품질 제주 한우 생산

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최선을 다

하겠다 라고 밝혔다. 오은지기자

제주시농협이 지역 농산물의 부가

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사업 확대에

속도를 내고 있다. 수출 전작 가

공 온라인 등 경제사업 4대 핵심

과제 가운데 가공사업 확대 전략의

일환으로, 농업인 조합원이 생산한

농산물을 원료로 한 상품을 개발해

연이어 선보이고 있다.

제주시농협은 제주산 골드키위

를 활용한 프리미엄 가공 디저트

제주얌 제주 골드키위양갱 (사

진)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5일 밝

혔다.

제주시농협은 지난 2021년 위탁

가공상품 1호 제주레몬 100 을 시

작으로, 지난해 발라먹차 제주 골

드키위 를 선보이는 등 농산물 가

공상품 개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

고 있다.

제주시농협은 이번에 출시된

제주얌 제주 골드키위양갱 은 농

업인 조합원이 생산한 제주산 골드

키위를 원료로 한 과일 양갱으로,

골드키위를 30% 함유해 기존 팥 중

심 양갱과 차별화했다 면서 상큼

한 과일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

동시에 살린 것이 특징 이라고 전

했다.

해당 제품은 일반 소매용 RRP

타입(12개입)과 선물세트 타입

(16개입)으로 구성됐으며, 네이버

제주시농협 온라인 쇼핑몰과 제주

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 노형

점 오라점 등 온 오프라인 채널을

통해 판매된다.

새해에도…주택경기 전망 위축 지속

제주지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

새해 들어 다시 꺾였다.

주택산업연구원이 15일 발표한

2026년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

수 에 따르면 이달 제주지역 지수

는 62.5로, 전월(64.2)보다 1.7포인

트(p) 낮아지며 하락 전환했다. 여

전히 기준선(100)을 한참 밑도는

수준으로, 하강 국면을 벗어나지

못한 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.

제주 지수는 전국 17개 시 도 가운

데 가장 낮았다.

반면 같은 기간 전국 지수

(80.5)는 전월 대비 5.8p 상승하며

개선 흐름을 이어갔다. 수도권

(95.4)도 10.9p 오르며 개선 폭이

컸고, 비수도권(77.3)도 4.8p 상승

했다. 전월 대비 지수가 하락한 지

역은 제주를 포함해 4곳에 그쳤다.

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

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

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, 100을

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. 85 미

만이면 하강국면, 85~115 미만이면

보합국면, 115~200 미만이면 상승

국면으로 구분한다.

제주 주택시장 소비심리도 전월

대비 둔화 흐름을 보였다.

같은 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

2025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

심리지수 에 따르면 지난해 12월

제주 주택시장(매매+전세) 소비심

리지수는 98.2로 전월(103.2) 대비

5.0p 하락하며 다시 100 아래로 내

려갔다. 다만 보합국면은 유지했다.

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

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

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

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. 지수가

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

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을 뜻한

다.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, 95 이

상∼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, 115

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.

세부적으로는 매매 심리의 조정

폭이 상대적으로 컸다. 지난달 제

주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

99.5로 전월 대비 7.8p 하락했고,

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7.0

으로 2p 낮아졌다.

이와 함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

수는 지난달 73.3으로 전월대비 1.5p

상승했는데, 제주 전체 부동산시장

(주택+토지) 소비심리지수는 95.7로

4.3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오은지기자 ejoh@ihalla.com

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대법원 확정 대법원은 15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∼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

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자헛이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.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 부자재를

공급하고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겨받는 금액이다. 이번 판결이 다른 가맹 사업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다. 연합뉴스

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로 경

영난을 겪는 농 어민을 위해 올해

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00

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.

기금 융자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

농 임 축 수산업을 주업으로 삼는

농민, 어민과 생산자단체다. 농민과

어민은 최대 1억원을, 생산자 단체

는 최대 3억원을 0.7% 금리로 운전

자금과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다.

운전자금을 빌린 농어민은 1회에

한해 대출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

있으며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을

일시 상환하거나 기간 내 분할 상

환하는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.

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

환 방식으로 대출된다.

농어가와 생산자단체는 오는 19

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

민센터에서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

은 후 금융기관에 방문해 자금을

대출받으면 된다. 융자 대상자는

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

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.

한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

도 재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

터 출연금, 복권기금으로 마련된다.

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
